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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목표 : 혼동하기 쉬운 말 중 올바른 말을 찾을 수 있다. 

 수업 내용

   목차 : 1. 같은 발음의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
             부치다/붙이다, 반드시/반듯이, 그러므로/그럼으로, 부딪히다/부 

             딪치다, 이따가/있다가, 다리다/달이다, 잇달다/잇따르다

          2. 비슷한 발음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
             홀몸/홑몸, 젖히다/제치다. 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, 늘이다/늘리 

             다, 두텁다/두껍다, 함참/한창, 좇다/쫓다, 봉오리/봉우리, 껍데기 

             /껍질, 가르치다/가리키다

          3. 같은 발음의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
             일흔/이른, 어떻든/어떠튼, 맞춤/마춤, 오지랖/오지랍, 맞추다/마 

             추다, 더욱이/더우기, 몇일/며칠, 설겆이/설거지, 짓궂다/짖궂다, 

             넋두리/넉두리, 깍두기/깍뚜기

          4.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
             해님/햇님, 아귀찜/아구찜, 알맞은/알맞는, 숙맥/쑥맥, 바람/바램, 

             괴발개발/개발쇠발, 별의별/별에별, 방방곡곡/방방곳곳, 호두/호 

             도, 궁둥이/궁뎅이, 짜장면/자장면, 안쓰럽다/안스럽다, 비비다/부 

             비다, 나는/날으는, 내노라하다/내노라하다, 만날/맨날, 소곤소곤/ 

             소근소근, 메밀/모밀, 우레/우뢰, 깨끗이/깨끗이, 끼어들기/끼여들 

             기, 띠다/띄다, 머리말/머릿말, 멋쩍다/멋적다, 스포츠난/스포츠란

          5. 띄어쓰기

          6. 원고지 사용법

          7. 외래어 표기 

▶ 다음 중 올바른 말은? 

 1. 소문이 [금새, 금세] 퍼졌다.

 2. 오늘은 [왠지, 웬지] 우울하다.

 3. 힘으로 [밀어부쳤다, 밀어붙였다].

 4. 답을 [알아맞춰, 알아맞혀] 보세요.

 5. 값비싼 대가를 [치렀다, 치뤘다].

 6. 상대 팀을 [꺽고, 꺾고] 우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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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형 

1. 부치다/붙이다

7. 물건 값을 카드로 [결재, 결제]했다.

8. 산을 [넘어, 너머] 마을로 들어섰다.

9. 깊은 시름에 [쌓여, 싸여] 있다.

10. 이 자리를 [빌어, 빌려] 인사드립니다.

 

   1. 두 단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

    A형 : 같은 발음 

    B형 : 비슷한 발음

   2. 두 단어 중 하나만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

    C형 : 같은 발음

    D형 : 비슷한 발음 

 

   우표를 {부쳐/붙여} 소포를 {부쳤다/붙였다}.

  붙이다 - ‘붙다’ + 사역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‘-이-

  부치다 - ① 힘이 모자라다 ② (부채 등으로) 바람을 일으키다 ③ 남을 

           시켜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④ 다른 곳, 기회에 넘기어 맡기다 

          ⑤ 어떠한 대우를 하기로 하다 ⑥ 심정을 의탁하다 ⑦ 논밭을 다 

          루어서 농사를 짓다 ⑧ 빈대떡 같은 것을 익혀서 만들다 ⑨ 몸이 

          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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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‘반드시/반듯이’

3. ‘그러므로/그럼으로’

4. ‘부딪히다/부딪치다’

     그는 {반드시/반듯이} 다시 돌아올 것이다.

     고개를 {반드시/반듯이} 들어라

      반드시 - ‘꼭, 틀림없이’

      반듯이 - ‘반듯하게’

    나는 생각한다. {그러므로/그럼으로} 나는 존재한다. 

    그는 열심히 일한다. {그러므로/그럼으로} 삶의 보람을 느낀다.

   그러므로 - ‘그러니까, 그렇기 때문에, 그러하기 때문에’ 등의 의미

   그럼으로(써) - '그렇게 하는 것으로써‘라는 수단의 의미

   아이가 달려오는 차에 {부딪혀/부딪쳐} 크게 다쳤다

   아이가 걸어가다가 (주차해 있는) 차에 {부딪쳤다/부딪쳤다}

   부딪히다 - ① ‘부딪다’(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) 

                  피동형

              ②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에 직면하다

   부딪치다 = 부딪다 

              ①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

              ②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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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따가/있다가

6 ‘다리다/달이다’

  옷을 다리다 / 약을 달이다

7. 복수 표준어

  ‘잇달아/잇따라’와 ‘가엾다/가엽다’, ‘서럽다/섧다’, ‘여쭙다/여쭈다’, ‘만큼/만치’,  

  ‘철따구니/철딱서니’

B형 

1. 홑몸/홀몸

2. 젖히다/제치다

              ③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로 대립 관계에 놓이다

  그럼 {이따가/있다가} 보자.

  너는 여기 {이따가/있다가} 가라.

  이따가 - ‘조금 지난 뒤에’란 뜻의 부사

  있다가 - 용언 '있다‘ + 어미’ -다가‘

   홀몸 -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= 혈혈단신

   홑몸 - 아이를 배지 않은 몸

         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(=홀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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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

4. 늘이다/늘리다 

5. 두텁다/두껍다

   몸을 뒤로 {젖히다/제치다}

   수비수를 {젖히고/제치고} 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

   젖히다 ①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다 

          ② ‘젖다’(뒤로 기울다)의 사동형 

   제치다 ①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

          ②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

          ③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

          ④ 일을 미루다    

  영웅으로 {추켜세우다/치켜세우다}

  

  추켜세우다 - 위로 치올리어 세우다

  치켜세우다 - ① = 추켜세우다

               ②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

   늘이다 - 본디보다 길게 하다 

         아래로 길게 쳐지게 하다 

   늘리다 - ‘늘다’의 사동사 



- 6 -

 

6. 한참/한창

 7. 좇다/쫓다

     진달래가 {한참이다/한창이다}

     벼가 {한참/한창} 무르익었다. 

     한참 -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

     한창 -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나 모양

  ‘날씨가 추우니 {두꺼운/두터운} 옷을 입으세요’

  

  두텁다 - 신의, 믿음, 관계 등이 굳고 깊다

  두껍다 - 두께가 보통보다 크다. 어둠, 안개 등이 짙다

 

      사람은 누구나 이상을 {좇아/쫓아} 산다.

      경찰이 범인을 {좇고/쫓고} 있습니다. 

   좇다 - ① 목표, 이상 등을 추구하다

          ② 남의 말(규칙, 관습 포함)이나 뜻을 따르다

          ③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 

         

   쫓다 - ①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따라 급히 가다

          ② 어떤 자리에서 내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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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‘봉오리/봉우리’ 

   꽃봉오리 / 산봉우리

9. ‘껍데기/껍질’

   조개 껍데기 / 귤 껍질

10. ‘가르치다/가리키다’

11. 복수표준어

   ‘늦장/늑장’, ‘귀걸이/귀고리’,‘헛갈리다/헷갈리다’

C형 

1. ‘일흔/이른’ 

2. 어떻든/어떠튼 

3. 맞춤/마춤

4. 오지랖/오지랍

일흔(0) / 이른(X)

설흔(x) / 서른(0)

어떻든(0) / 어떠튼(X)

아뭏든(x) / 아무튼(0)

  맞춤(0) / 마춤 (X)

 오지랖(0) / 오지랍 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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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맞추다/마추다

6. 더욱이/더우기

7. 몇일/며칠

8. 설거지/설거지

9. 짓궂다/짖궂다

10. 넋두리/넉두리

11. 깍두기/깍뚜기

  맞추다(0) / 마추다 (X)

더욱이(0) / 더우기(X)

  며칠(0) / 몇일(X)

  설거지(0) / 설겆이(X)

  짓궂다(0) / 짖궂다(X)

  넋두리(0) / 넉두리(X)

  목돈(x) / 몫돈(0)

깍두기(0) / 깍뚜기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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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형 

1. 해님/햇님

2. 아귀찜/아구찜

3. 알맞은/알맞는

4. 숙맥/쑥맥

  해님(0) / 햇님(X)

   한글 맞춤법 제30항

   사이시옷은 

  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①뒷말의 첫소리 

    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(선짓국, 아랫집, 햇볕 등) ② 뒷말의 첫소리 ‘ㄴ, 

    ㅁ’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      (아랫니, 잇몸, 빗물, 냇물 등) 

  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      (뒷일, 

    베갯잇, 깻잎, 나뭇잎)에 받치어 적으며, 

  2.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① 뒷말 

    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(귓병, 머릿방, 자릿세, 전셋집, 탯줄 

    등), ② 뒷말의 첫소리 ‘ㄴ, ㅁ’ 앞에서 ‘ㄴ’소리가 덧나는 경우(곗날, 제 

    삿날, 양칫물, 수돗물 등)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

    덧나는 경우(예삿일, 가욋일 등)에 받치어 적고, 3. 두 음절 한자어 

    중 ‘곳간, 셋방, 숫자, 찾간, 툇간, 횟수’에만 받치어 적는다

  아귀찜(0) / 아구찜(X)

  알맞은(0) / 알맞는(X)

  숙맥(0) / 쑥맥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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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바람/바램

6. 괴발개발/개발쇠발

7. 별의별/별에별

8. 방방곡곡/방방곳곳

9.  호두/호도

10. 궁둥이/궁뎅이

11. 안쓰럽다/안스럽다

  바람(0) / 바램(X)

괴발개발(0) / 개발쇠발(X)

   별의별(0) / 별에별(X)

  방방곡곡(0) / 방방곳곳(X)

  호두(0) / 호도(X)

  궁둥이(0) / 궁뎅이(X)

  안쓰럽다(0) / 안스럽다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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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비비다/부비다

13. 나는/날으는

14. 내로라하다/내노라하다

15. 만날/맨날

16. 소곤소곤/소근소근

18. 메밀/모밀

19. 우레/우뢰

20.  ‘깨끗이/깨끗히’

  비비다(0) / 부비다(X)

  나는(0) / 날으는(X)

  내로라하다(0) / 내노라하다(X)

  만날(0) / 맨날(X)

  소곤소곤(0) / 소근소근(X)

  메밀(0) / 모밀(X)

  우레(0) / 우뢰(X)

  깨끗이(0) / 깨끗이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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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끼어들기/끼여들기

22.  띠다/띄다

한글 맞춤법 제 51항 

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‘-이’로 나는 것은 ‘-이’로, ‘히’로만 나거나 

‘이’나 ‘히’로 나는 것은 ‘-히’로 적는다

    

    ① ‘하다’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‘ㅅ’인 경우 : 가붓이, 깨끗이, 나긋 

       나긋이, 나붓이, 느긋이, 따뜻이, 반듯이, 버젓이, 지긋이 등

    ② ‘ㅂ’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: 가까이, 가벼이, 고이, 괴로이, 기꺼이, 

       너그러이, 대수로이, 번거로이, 새로이, 쉬이, 외로이 등

    ③ ‘-하다’가 붙을 수 없는 용언 어간 뒤 : 같이, 굳이, 깊이, 높이, 많 

       이, 실없이, 적이 등

    ④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: 간간이, 곳곳이, 길길이, 나날이, 다 

       달이, 번번이, 일일이, 틈틈이 등 

   ⑤ 부사 뒤 : 더욱이, 일찍이, 곰곰이 등 

  끼어들기(0) / 끼여들기(X)

 

 끼다(능동적 행위)/끼이다(피동적 행위)

                 피동접사

  끼- + -어 ☞ 끼어

  끼이- + 어 ☞ 끼이어>끼여 

   ① 그녀는 얼굴 가득 미소를 {띠고/띄고} 있었다.

   ② 눈에 {띠는/띄는} 행동을 하지 마라. 

    띠다 - (띠를) 두르다, (물건을) 몸에 지니다. (용무, 직책, 사명을) 가 

            지다, (빛깔을) 조금  가지다, (감정, 표정, 기운을) 조금 나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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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‘머리말/머릿말’

24. 멋쩍다/멋적다

25. 스포츠난/스포츠란

           내다

    띄다 - 뜨이다(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솟아오르다, 틈이 생기다)의 준 

           말, ‘띄우다’ 의 사역형

  머리말(0) / 머릿말(X)

 멋쩍다(0) / 먹적다(X)

 <한글 맞춤법 제54항> 

   ‘-꾼, -깔, -때기, -꿈치, -빼기, -쩍다’와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

   다만 ‘-배기/빼기’는 ① [배기]로 발음되면 ‘-배기’로 적고(육자배기), ②

   ‘ㄱ, ㅂ’ 받침 뒤에서 [빼기]로 발음되는 경우는 ‘-배기’로 적으며(뚝배기), 

   ③ 나머지 [빼기]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‘-빼기’로(언덕빼기, 곱빼기) 적는 

     다.  

   ‘-적다/쩍다’도 ① [적다]로 발음되면 ‘-적다’로 적고(괴다리적다, 열퉁적 

   다), ② 적다(少)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‘-적다’로 적고(맛적다), ③ 적다 

   (少)의 뜻이 없이 [쩍다]로 발음되면 모두 ‘-쩍다’로(미심쩍다, 수상쩍다, 

   의심쩍다) 적는다.

  스포츠난(0) / 스포츠란(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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띄어쓰기

한글 맞춤법 제41항에 ‘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’

다음 42항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

   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

 1. 의존명사 ‘데’와 어미 ‘-는데/-ㄴ데’입니다. 의존명사 ‘데’는 의미상 ‘것’으로 바  

    꾸어 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‘것’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띄어 쓰고, 바꾸어  

    쓸 수 없으면 붙여 씁니다. 

   따라서 

      그를 {설득하는데/설득하는 데} 며칠이 걸렸다.

   와 같이 씁니다. 

 2. 의존명사 ‘만큼’과 조사 ‘만큼’입니다. 의존명사는 앞에 용언의 관형형(-은, -   

    는, -을)이 오고, 조사는 체언이 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  

     다.  

     따라서 

         나도 {할 만큼/할만큼} 했어. 

         나도 {너 만큼/너만큼} 힘들어.

     와 같이 씁니다.

 3. 의존명사 ‘들’입니다. 같은 무리에 속하는 명사를 열거한 다음에 앞에 늘어놓   

    은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, 등(等), 따위의 의미일 경우는 의존명사입니다. 

   따라서 

     소․말․개․돼지․닭 들을 가축이라고 한다.

   와 같이 띄어 씁니다.

   다음 43항에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고, 다만,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

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단위를 나

  <판서>

      아는 것이 힘이다.                 나도 할 수 있다.

      먹을 만큼 먹어라.                 아는 이를 만났다.

    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.          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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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내는 명사 ‘개, 마리, 대, 그루’ 등은 대부분 잘 띄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

유독 돈을 나타내는 단위 ‘원’은 띄어 쓰지 않고 앞말에 붙여 씁니다. 그러나 ‘만 

원, 십만 원’과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. 

   46항에는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

있습니다. 따라서 ‘그때 그곳, 좀더 큰 것, 이말 저말, 한잎 두잎’과 띄어 씁니다.

  47항에는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

다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어느 것이나 상관없지만 한편의 글 안에서는 모두 띄

어 쓰든지 모두 붙여 쓰는 게 좋습니다. 

   다음 ‘-경, -여’와 같은 접미사를 띄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것은 접미사이기 

때문에 모두 앞말에 붙여 씁니다. 따라서 ‘한 시경에, 십여 년 만에, 수백여 명’과 

같이 띄어 씁니다. 

원고지 사용법 

  첫 번째 숫자입니다. 숫자는 한 칸에 두개씩 씁니다. 이때 부호가 있으면 하나의 

숫자로 간주합니다. 다만, 분수는 한 칸에 씁니다. 

  두 번째 영어입니다. 영어의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를 쓰고, 소문자는 두 개를 씁

니다.

 

   세 번째 인용문 쓰기입니다. 인용문을 쓸 때는 줄을 바꾸어 씁니다. 인용하는 말  

 이 끝나도 줄을 바꿉니다. 또 인용하는 말을 쓸 때, 인용하는 말 안에서 문단이 바  

 뀌면 두 칸 들여 씁니다. 

13 4 12 ,0 00 3 ․ 1 운 동

2 : 4 1/2

K or ea !

K O R E A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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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네 번째 문장부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호입니다. 부호는 기본적으로 한 칸에 

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

  

   이때 주의할 점은 줄 끝에 오는 문장부호입니다. 더 이상 칸이 없을 때는 다음 

줄에 쓰지 않고, 원고지 칸 밖에 씁니다. 

.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“ 영 희 야 ! 밥  먹 어 라 .“

라 고 말 씀 하 셨 다 .

왜 ? 알 았 어 !

30 ~ 40 년 20 %

“ 오 늘 도 또     비 가 오 는 구 나  


